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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불안감과 삶의 질에 대한 관계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감 정도를 조사한다.

3.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정도를 조사한다.

4.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과 삶의 질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B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과 삶의 질에 대 한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이다.

1)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 측정도구

등나(202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 주제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2)삶의 질 측정도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 단축형 척도(WHOQOL-

BREF)를 본 연구 주제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 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네이버 폼)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감과 삶의 질 만족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다.

- 조사 인원 161명

- 조사항목 :성별, 학년, 종교,거주 형태,연령, 직전학기 성적

▷ 성별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 28.89 ± 8.995점 / 여자 : 28.76 ± 7.837점 (t=-.080, p=.937)

▷ 학년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28.50 ± 7.033점 / 2학년: 29.27 ±8.590점 / 3학년: 30.42 ± 9.161점 / 4학년: 27.51 ± 7.388점

(F=.909, p=.438)

▷ 종교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28.92 ±8.813점 / 천주교: 30.17 ± 6.585점 / 불교: 26.75 ± 3.594점 /무교: 28.69 ± 7.817점

(F=.152, p=.928)

▷ 거주 형태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28.28 ± 7.447점 /기숙사: 27.08 ± 6.684점 /자취: 30.29 ± 10.134점 /하숙: 26.00점

(F=.631, p=.596)

▷ 연령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8-20세: 29.00 ± 7.971점 / 만21-23세: 28.99 ± 7.762점 / 만24-26세: 27.08 ± 6.388점 / 만27세

이상: 28.31 ± 10.632점 (F=.225, p=.879)

▷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이상: 30.17 ± 10.439점 / 3.5이상: 28.08 ± 4.799점 / 3.0이상: 28.36 ± 10.312점 / 3.0미만: 26.80

± 2.280점 / 해당사항 없음(1학년): 28.50 ± 7.033점 (F=.546, p=.702)

▷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 85.93 ± 15.940점 /여자 : 83.16 ± 14.782점 (t=-.889, p=.375)

▷ 학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85.58 ± 16.843점 / 2학년: 82.42 ± 12.553점 / 3학년: 80.81 ± 13.666점 / 4학년: 85.12 ±

16.366점 (F=.829, p=.480)

▷ 종교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82.51 ± 14.754점 / 천주교: 88.17 ± 17.904점 / 불교: 80.25 ± 7.365점 / 무교: 83.92 ±

15.089점 (F=.368, p=.776)

▷ 거주 형태에 따른 삶의 질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83.37 ± 14.793점 /기숙사: 87.30 ± 15.217점 /자취: 84.06 ± 15.665점 /하숙: 64점

(F=.791, p=.501)

▷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8-20세: 84.26 ± 14.784점 / 만21-23세: 81.90 ± 14.843점 / 만24-26세: 85.50 ± 20.809점 /

만27세 이상: 87.13 ± 11.260점 (F=.691, p=.559)

▷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이상: 86.49 ± 15.226점 / 3.5이상: 83.00 ±12.553점 / 3.0이상:77.64 ± 14.251점 / 3.0미만:

75.80 ± 4.919점 / 해당사항 없음(1학년): 85.58 ± 16.843점 (F=1.866, p=.119)

불안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불안감과 삶의 질은 p=.222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